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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Eating self-efficacy is an important predictor of successful weight control be-

haviors during obesity treatment. The Weight Efficacy Life-Style Questionnaire (WEL) is an 

internationally used measure of eating self-efficac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

velop the Korean version of WEL (K-WEL) and verify face validity.

Methods: According to previously published guidelines, the cross-cultural translation was 

conducted through organizing the expert committee, translation, back-translation, syn-

thesis, grammar review, and final synthesis. Following the translation of the WEL into 

Korean, face validity was performed for 35 subjects.

Results: After all the versions of the questionnaire were examined, the translated WEL 

questionnaires were finally synthesized and licensed by the developer in writing. Regarding 

the translated WEL questionnaires, seven out of 35 subjects (20%) offered ideas about am-

biguous expressions in them. All four points indicated in the face validity verification were 

additionally modified for greater clarity and understanding.

Conclusions: We developed the Korean version of WEL and completed face validity. In fu-

ture research,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further study on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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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만(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34.1%

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1), 2차적으로 심혈관계 질환, 당

뇨 등 대사질환,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일부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질환이다2). 비만 치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시도하나, 그중 약 15%만이 감량에 성공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3), 체중 감량이 성공한 이후에도 

약 1/3은 1년 이내에 원래의 체중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4). 비만의 치료 및 관리에 있어서 식이 자기 효능감

(eating self-efficacy)은 성공적인 체중 조절 행동에 중요한 

예측 인자로 알려져 있다5,6).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자신

감을 의미하며7), 행동의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신감과는 구분

된다8). 하위 개념인 식이 자기 효능감은 식사와 관련된 상

황에서 자신의 식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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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을 뜻하며9), 높은 식이 자기 효능감은 비만 치료의 중

도 탈락률을 낮추고, 체중 감량 시도 및 감량 후 유지의 성

공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Foreyt 등12)은 1년

간의 체중 변화 연구에서 식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체

중 증가율이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식이 자기 효능감은 자기 보고 형식의 설문지로 측정 가

능하며, 국내외에서 자주 사용되는 측정 도구로는 체중 효능

감 생활습관 설문지(Weight Efficacy Life-Style Questionnaire, 

WEL)13)와 식이 자기 효능감 척도(Eating Self-Efficacy Scale, 

ESES)9)가 있다. 특히 WEL 설문지는 1991년 Clark 등13)에 의

해 개발된 대표적인 식이 자기 효능감 측정 도구로써, 임상에

서 활용도가 높아 스페인,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이란 등 여

러 나라에서 번역되어 비만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4-17).

WEL 설문지는 제시된 상황 내에서 먹고 싶은 욕구를 얼

마나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식이 자기 효능감을 평가한다. 

총 20문항의 10점 척도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개의 요인, 

즉 부정적 감정(negative emotions), 용이성(availability), 사

회적 압력(social pressure), 신체적 불편(physical discomfort), 

그리고 긍정적 활동(positive activities)으로 분류되었다. 신

뢰도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각 요인에 따라 0.70 

(긍정적 활동)~0.90 (사회적 압력)으로 검증되었다13).

그러나, WEL 설문지는 미국 문화권에서 개발 및 연구

가 행해졌기 때문에 국내 비만 환자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

는 어려움이 있다. 상이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서 개발된 

설문지가 번역판과 등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단순 번

역이 아닌 횡문화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18), 비교적 엄

격한 번역 연구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횡문화적 번

역 혹은 횡문화적 적용이라고 한다19). 기존에 Kim20)은 과

체중 아동에 대한 식이 효능감 연구에서 WEL 설문지를 번

역하여 사용하고 신뢰도 검증 결과를 밝혔으나, 횡문화적 

번역 과정 및 신뢰도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

았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식이 자기 효능감은 국외에서 체중 감량 및 유지 단계에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측정 및 평가의 중요성

에 대해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비만 

환자에 활용 가능한 한국어판 WEL 설문지(The Korean ver-

sion of WEL, K-WEL)를 개발하기 위하여, 횡문화적 번역 

지침19)에 기초하여 WEL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였으

며, 안면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여 문화적 내용 타당도를 

연구하였다.

개발된 K-WEL 설문지는 한국인 비만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 객관적인 측정 및 평가의 도구로써 널리 활

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료 및 방법

1. 전문가 위원회 구성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횡문화적 번역 및 안면 타당

도 검증 결과의 분석 등 설문지 개발에 참여하였다. 위원

회는 척도 개발 전문가이자 한의학 박사 2인, 비만 치료 

임상 경험 3년 이상인 한방 전문의 2인, 그리고 한의사 일

반의 1인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번역 과정 단계에서 번역가, 국어학자의 의견을 검

토하였고, 영문 및 한글 사이의 문화적 불일치는 합의를 

통해 일치시켰으며, 안면 타당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수

정 여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 취합 과정

에서 Guillemin 등21)이 제시한 의미적, 관용적, 경험적 그리

고 개념적인 등가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2. 횡문화적 번역

원문과 한국어판에서 각 문항에 대한 동일한 답변이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도록 하기 위해 단순 번역이 아닌, 

문화적인 부분과 언어적인 부분이 교차된 방식의 번역을 

하였다. 이를 위해 횡문화적 번역 지침19)에 기초하여 아

래의 단계들을 거쳐서 번역을 완성하였다.

1) 1단계(초기 번역): K-WELver0

초기 번역 과정은 10년 이상 미국이나 영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만 20세 이상의 한

국인 번역가 4인이 상호 독립적으로 WEL 설문지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2) 2단계(총합): K-WELver1

번역된 K-WELver0에 대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4개 번역

본을 비교, 대조하고 의견을 절충하여 하나의 번역본으로 

총합하였다.

3) 3단계(역 번역): K-WELver2

K-WELver0의 번역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10년 이상 

미국이나 영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으며, 영어와 한국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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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통한 만 20세 이상의 한국인 번역가 2인에게 상호 독립

적으로 K-WELver1을 영어로 역 번역하게 하였다.

4) 4단계(취합): K-WELver3

역 번역된 K-WELver2에 대해 전문가 위원회가 2개의 

역 번역본을 원문과 비교하여 문화적인 동일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5) 5단계(국문법 검토): K-WELver4

K-WELver3에 대해 국어국문학 학위 소지자 2인이 문법

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부적합한 표현을 재수정하였다.

6) 6단계(최종 취합): K-WELver5

전문가 위원회가 원문, 번역본, 역 번역본 그리고 국문

법 검토본을 평가하여 버전 간의 불일치 요소를 합의하여 

일치시키고, 최종 취합을 이끌어냈다. 

3. 안면 타당도 검증

횡문화적으로 번역된 K-WELver5 설문지에 대해 35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일반

인 35명의 전체 평균 연령은 37.00±10.56세이며, 남자는 

총 15명으로 평균 연령은 34.00±7.40세였고 여자는 총 20

명으로 평균 연령은 39.25±12.10세였다. 

설문지를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고, 답변 과정에서 이

해되지 않거나 어색한 표현이 있으면 문항 아래의 빈칸에 

자유롭게 기입하도록 하였다. 검증 후 지적된 사항에 대

하여 전문가들은 재검토하고 최종 취합하였다.

4. 설문지의 개발 및 사용 허가

본 연구에 사용된 WEL의 개발자는 현재 메이요 클리닉

(Mayo Clinic)에 재직 중인 Matthew M. Clark이다. 연구자

들은 횡문화적 번역 후에 Matthew M. Clark과 서면 교신을 

하였으며, 그 결과 본원에서 한국어판 WEL 설문지를 개발 

및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서면 허가를 받았다.

결과 및 고찰

1. WEL 설문지의 횡문화적 번역

횡문화적 번역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위원회는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사전적 정의를 기초로 하되, 

한국 사회의 언어적,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였으며, 동양 

문화권 특유의 한자어, 외래어 사용을 참작하였다.

초기 번역 과정에서 7번 문항은 대부분 ‘다양한 음식이 

옆에 있을 때’로 번역되었으나 전문가들은 한국 정서 상 

‘옆’보다는 ‘앞’이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음식이 앞에 있을 때’로 수정하였다. 12번 문항의 

‘party’는 사전적 정의22)와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

여, ‘모임(행사)’으로 번역하였다. 19번 문항의 ‘I feel un-

comfortable’은 ‘불편함을 느낄 때’로 번역되었다. 본 문항

은 요인 분석상 ‘신체적 불편(physical discomfort)’으로 분

류13)되나, 한국어 표현에서는 심리적 불편으로 받아들이

기 쉽다는 의견이 있어 총합 과정에서 ‘몸이 불편할 때’

로 수정하였다.

역 번역 과정에서 K-WELver3 7번 문항의 ‘앞에 있을 때’

가 원문과 달리 ‘in front of me’로 번역되었다. 전문가들은 

‘available’의 동의어가 ‘obtainable, accessible, within easy 

reach’이라는 점과23), 동등한 내용을 문화적으로 수정했다

는 점을 근거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따라서 역 번

역본에 대한 취합본인 K-WELver3은 K-WELver1과 동일하

였다.

국어 문법 검토 과정에서 K-WELver5의 12번 문항은 ‘모

임(행사)에 참석했을 때’로 수정하였다. ‘모임(행사)에 있

을 때’가 직역이기는 하나, 어색한 표현이라는 국어학자

들의 지적 사항을 수용하였다. 13번 문항은 의미 전달이 

명확하도록 목적어를 제시하라는 국어학자들의 권고를 

반영하여 ‘음식을 강요할 때에도’로 수정하였다. 19번 문

항에서 ‘몸이 불편할 때’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용례 상 

‘신체적인 장애’를 의미할 수 있다는 국어학자들의 의견

을 반영하여 ‘몸에 불편감을 느낄 때’로 수정하였다.

WEL 설문지 원문 및 횡문화적 번역 과정을 마친 

K-WELver5의 비교는 Appendix 1과 같다.

2. 한국어판 WEL 설문지의 안면 타당도 검증

안면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일반인 35명 중 28명(80%)

이 설문 내용을 이해하고 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

하였고, 7명(20%)이 일부 문항의 불분명한 의미 전달 및 

표현의 어색함을 지적하였다.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총 

4항목에 대해 위원회가 재검토하였다.

K-WELver6에서 3번 문항은 무엇을 거절하는지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음식을 거절해야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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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정하였다. 16번 문항은 무엇을 실패했는지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실패’의 사전적 정의24)에 근거

하여 ‘계획이나 일 등이 실패했을 때’로 수정하였다. 또한 

문법 검토 과정에서 수정되었던 19번 문항을 다시 ‘몸에 

불편함을 느낄 때’로 수정하였다. 전문가들은 ‘감(感)’과 

‘느낌’이라는 의미 중복에 의해 어색함이 느껴진다고 판

단하였다. 안면 타당도 검증의 결과는 Appendix 2와 같다.

최종 취합 과정에서 K-WELver6의 5번 문항에 대해 ‘텔

레비전을 볼 때’가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해 전체 가정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줄어들었

으며,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에서도 스마트폰이 중요한 플

랫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 따라서, 본 문항

은 시대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 ‘텔레비전, 스마트폰 및 

영상물을 볼 때’로 최종 수정하였다

안면 타당도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 및 취합 과정을 

마친 한국어판 WEL 설문지 최종본(K-WELver6)은 Appendix 3

에 제시하였다.

개발된 K-WEL 설문지는 한국인 비만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측정 및 평가 도구

로서 높은 활용도를 기대한다. 향후 K-WEL 설문지는 과

체중 및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1. WEL 설문지는 횡문화적 번역 지침 및 국제적인 권

고 사항에 의거하여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저자의 

사용 허가를 받았다.

2. 횡문화적 번역 과정을 마친 WEL 설문지는 일반인 

35명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지

적받은 4개 부분을 모두 수용하여 이를 추가적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한국어판 WEL 설문지는 한국의 시대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횡문화적 번역 및 안면 

타당도 검증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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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K-WELver1,3 K-WELver5

 1 I can resist eating when I am anxious 
(nervous).

나는 불안(신경이 예민)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불안(신경이 예민)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2 I can control my eating on the weekends. 나는 주말에 식욕을 조절할 수 있다. 나는 주말에 식욕을 조절할 수 있다.

 3 I can resist eating even when I have to say 
"no" to others.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해야 할 지라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해야 할지라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4 I can resist eating when I feel physically 
run down.

나는 육체적으로 피로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5 I can resist eating when I am watching TV. 나는 텔레비전(TV)을 볼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볼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6 I can resist eating when I am depressed 
(or down).

나는 우울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우울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7 I can resist eating when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food available.

나는 다양한 음식이 앞에 있을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다양한 음식이 앞에 있을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8 I can resist eating even when I feel it's 
impolite to refuse a second helping.

나는 더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이 
실례라고 느껴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더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이 
실례라고 느껴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9 I can resist eating even when I have a 
headache.

나는 두통이 있을 때에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두통이 있을 때에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0 I can resist eating when I am reading. 나는 독서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책을 읽을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1 I can resist eating when I am angry (or 
irritable).

나는 화(짜증)가 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화(짜증)가 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2 I can resist eating even when I am at a 
party.

나는 모임(행사)에 있을 때에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모임(행사)에 참석했을 때에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3 I can resist eating even when others are 
pressuring me to eat.

나는 다른 사람들이 먹으라고 강요할 때에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강요할 때에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4 I can resist eating when I am in pain. 나는 아플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아플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5 I can resist eating just before going to bed. 나는 잠자기 직전에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잠자기 직전에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6 I can resist eating when I have 
experienced failure.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7 I can resist eating even when high-calorie 
foods are available.

나는 고칼로리 음식이 앞에 있어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8 I can resist eating even when I think others 
will be upset if I don't eat.

나는 내가 먹지 않으면 남들이 마음 상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내가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9 I can resist eating when I feel 
uncomfortable.

나는 몸이 불편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몸에 불편감을 느낄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20 I can resist eating when I am happy. 나는 행복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나는 행복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Appendix 1. The Original Version of WEL, K-WELver1,3 and K-WELver5

K-WELver5 Indicated point
Number of 
respondents

Examination
Modification 

status

 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해야 
할지라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무엇을 거절하는 것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3 원문을 유지하려 했으나 분명한 
의미 전달을 위해 목적어 
'음식을' 삽입

수정함

16 나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①어떤 실패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3 ①'실패'의 사전적 정의를 근거로 
구체적인 내용 '계획이나 일 
등'을 삽입

수정함

②'실패를 경험했을 때'라는 
표현이 어색함

3 ②동사 '실패하다'로 수정 수정함

19 나는 몸에 불편감을 느낄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몸에 불편감을 느낄 때'라는 
표현이 어색함

3 의미 중복으로 인해 '몸에 
불편함을 느낄 때'로 수정

수정함

Appendix 2. Adjustment of Face Valid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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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는 불안(신경이 예민)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2. 나는 주말에 식욕을 조절할 수 있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거절해야 할지라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4. 나는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5. 나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및 영상물을 볼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6. 나는 우울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7. 나는 다양한 음식이 앞에 있을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8. 나는 더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이 실례라고 느껴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9. 나는 두통이 있을 때에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0. 나는 책을 읽을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1. 나는 화(짜증)가 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2. 나는 모임(행사)에 참석했을 때에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강요할 때에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4. 나는 아플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5. 나는 잠자기 직전에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6. 나는 계획이나 일 등이 실패했을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7. 나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8. 나는 내가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9. 나는 몸에 불편함을 느낄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20. 나는 행복할 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다.

Appendix 3. The Korean Version of Weight Efficacy Life-Style Questionnaire (K-WELver6)




